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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s :  In modern meditation, psychologic therapy and happy life have been in the main 

stat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arch about the value of modern meditation systematically and 

to summarize the contents on the meditation in Donguibogam(東醫寶鑑).   

 Methods : We investigated the meditation-related materials in Donguibogam(東醫寶鑑), and 

discussed them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contents found in Huangdi’s Internal Classic(黃帝內經)

 and some scriptures on meditation and self-discipline.

 Results : The mind-body concept in Korean Medicine takes meditation and self-discipline into 

main consideration. Meditation and self-discipline mean the endless pursuing the nature of mind 

and body, thus leading to self-practice about the true meaning of life. Donguibogam(東醫寶鑑) 
includes the views on the meditation and self-discipline from the various angles based on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Conclusions : Meditation and self-discipline rooted in East Asian tradition are good ways to 

reach the true nature of mind-body system of universe and to help people seek happiness in thei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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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에 대하여, 흔히 面壁修行 같은 것을 떠 올리

거나,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여기거나, 인생

에서 어떤 힘든 일로 고생 끝에 만나는 일 정도로 생

각한다. 또는 그저 精神을 편안하게 하거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정신과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여 행복한 어떤 상태를 현대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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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데, 이런 추구에 맞는 도구나 방안이 바로 

명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편안하다는, 고요하다는 생

각도 없는 것을 명상 수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이

런 명상은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통문화와도 관계가 깊은 修行法이기도 하다.

  옛 시대의 명상은 주로 구도와 수행의 방법이었

으나, 21세기의 사회생활 속의 명상은 몸과 마음을 

행복하게 바꾸는 웰빙 성격이 강하다1). 특히 오늘날 

명상 연구는 역사적인 경험 기록과 과학적 분석에 기

반을 두고 있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점점 더 쉬워

지고 있으며, 의학적, 심리적 측면에서도2) 다양한 연

구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 중이다3).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업무와 공부의 능률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사회생활 

속의 명상은 전혀 어렵지 않다. 반드시 힘들게 다리

를 꼬고 結跏趺坐나 半跏趺坐로 앉을 필요도 없고, 

굳이 일부러 丹田呼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약간의 시간만 내면 할 수 있는 것이

어서 도구도 필요 없고 경제적, 고효율적이다. 

  정신적인 煩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그리고 경

제적 여유로 생긴 고품격 문화를 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새로운 精神 文化가 각광을 받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자연친화적이며 생명 본질에 대한 

고민이 깊은 한의학 분야에서 명상 修行에 대한 분명

한 입장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는 

1) 한국사회는 경제 소득의 향상,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

레스로 부터의 해방, 그리고 행복을 갈망하는 분위기 등으

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2) 호흡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으로 심리적인 효과와 육체적

인 효과를 인정하는 한의학, 대체의학, 현대의학적인 연구

가 있다. (전진수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에서 호흡의 활

용:생리적 및 심리적 기전, 신용욱 등의 의학적 입장에서 

본 명상의 기능 등의 연구)

3) 최근 학습 태도와 수업 집중력 증진, 자아존중감에의 영향, 

금연 효과의 지속적인 유지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증이다. (김도연, 손정락의 마음챙김명상이 금연유지

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홍성훈과 김희수의 명상음

악 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양효과 수업활동이 대학생들의 주

의집중력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최연자의 명상요법이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회피, 불안에 미치는 효

과, 최운와 천성문의 명상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습태도

와 수업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장선주와 하양숙의 국선도

를 활용한 명상 프로그램이 정신과 입원 환자의 스트레스

반응, 불안,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등의 연구가 있음)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먼저 東醫寶鑑에

서 나타난 명상 修行의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Ⅱ. 硏究 資料 

  東醫寶鑑 內景篇 券之一의 내용을 자료로 삼

았다4). 다음은 그 원문을 발췌한 것이다.

1. 【保養精氣神】5)

臞仙曰精者身之本…夫有者因無而生焉. 形者須神而

立焉. 有者無之舘. 形者神之宅也…生則同體死則相損 

飛沈各異 稟之自然…夫神明者 生化之本 精氣者萬物

之體 全其形則生 養其精氣則性命長存矣.

2. 【論上古天眞】

夫上古聖人之敎下也…恬憺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 是以志閑而少慾 心安而不懼 形勞而不倦 氣

從以順 各從其欲 皆得所願…其民故曰朴..

3. 【以道療病】6)

臞仙曰古之神聖之醫 能療人之心 預使不致於有疾…

欲治其疾 先治其心 必正其心 乃資於道…便當放下身

心…治於未病之先者 曰治心 曰修養…病之源則一 未

必不由因心而生也.

4. 【虛心合道】

白玉蟾曰 人無心則與道合 有心則與道違 惟此無之

一字 包諸有而無餘 生萬物而不竭…宋齊丘曰忘形以養

氣 忘氣以養神 忘神以養虛 只此忘之一字 則是無物也 

本來無一物 何處有塵埃 其斯之謂乎.

5. 【人心合天機】

還丹論曰 道以心爲用 能知運用者 以道觀心 心卽道

也 以心貫道 道卽心也 是心也 非人心之心 乃天心之

心也 天之居於北極…

6. 【背有三關】7)

仙經曰 背後有三關 腦後曰玉枕關 夾脊曰轆轤關 水

火之際曰尾閭關 皆精氣升降往來之道路也. 

7. 【還丹內煉法】8)

4) 동북아시아의 유불선 문화를 기본으로 하는 東醫寶鑑은 

그 첫 부분인 內景篇에서 명상 수행에 대한 자료가 곳곳에 

나타난다.   

5)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 아카데미출판사. 1976. p.74.

6)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 아카데미출판사. 1976. p.75.

7)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 아카데미출판사. 1976.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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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丹問答曰 金液者 金水也…丹者丹田也 液者肺液

也 以肺液還于丹田 故曰金液還丹…問答曰還丹之要 

在於神水華池 神水液也 水之在口曰華池...內煉之法 

以目視鼻 以鼻對臍 降心火入于丹田 盖不過片餉功夫

而已.

Ⅲ. 本論 및 考察 

1. 韓醫學에서의 명상 수행의 位相 

  韓醫學의 대상은 몸과 마음의 合一로 생명 현상

을 발현하는 全一的인 생명체이다. 따라서 한의학의 

시작과 끝은 생명의 본질에 대하여 공부하는 명상과 

양생이라고 할 수 있다9). 다른 학문과 달리, 한의학

은 物心兩面으로 나타나는 인간 생명체의 생명현상

을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 관찰하므로10), 몸과 마음

에 관한 본질을 공부하는 명상과 양생에 대하여 매우 

심도 있게 취급하고 있다. 

 명상과 養生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명상 수

행은 淸淨光明한 自性 자리를 나타내보는 공부로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서 실행하는 것이며11), 養

生은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保全하여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는 공부의 여건을 마련한다. 명상은 변함없는 

自性의 주인공이 늘상 변화하는 모습을 自由自在롭

게 사용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상은 

한편으로 세상을 등지거나 사회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며, 또 한편으로 어떤 신비한 기술이나 유

8)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 아카데미출판사. 1976. p.76.

9) 의학적으로 볼 때, 명상 수행은 생명의 본질을 각성하는 공

부이며, 양생은 생명의 본질로부터 나타나는 생명현상을 

이치에 맞도록 자연스럽게 잘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므로, 의학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10) 陰陽論을 학문적인 연구방법론의 근거로 여기는 한의학

은 인간 생명을 物心兩面으로 관찰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

는 唯心論, 唯物論 등의 兩端의 極端的인 연구관찰법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中道의 연구 자세는 東北아시아의 儒佛

仙의 명상 수행의 기본 자세(中道의 자세)와도 통한다.

11) 명상 수행의 목적은 우주 자연의 주인공인 자기 자신의 

淸淨한 本然의 自性 자리를 터득하는 것이다. 養生은 內經 

靈樞 本神篇에서 “天之在我者, 德也,…因慮而處物, 謂之智. 

故智者之養生也, 必順四時而適寒暑, 和喜怒而安居處, 節陰

陽而調剛柔, 如是則僻邪不至, 長生久視”라고 말하고 있듯

이, 人生의 의미를 알고 온전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

래서 이 둘은 마치 陰陽의 관계와도 같아서 분리할 수 없으

며, 인생의 참뜻을 알아가는 工夫이다.   

혹적인 현상을 경험하거나 간직하는 것도 아니며, 조

용함 속에서 다소간의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행복감

을 느끼는 등의 생각 모습에 떨어지는 편안함의 행복 

추구가 아니다12). 

  명상 修行은 自己自身의 드높은 本源 法身 자리

인 우주 자연의 主人公을 알고서, 육체를 포함하여 

온갖 물질, 대상, 모습, 사건 등을 잘 쓰는 것이다. 우

주 자연의 주인이 되는 自己自身의 주인공 法身 자리

를 명확하게 알고서, 세상의 온갖 상대적인 모습과 

물질을 자유롭게 굴리는 것이다. 그리고 養生은 精氣

神의 合一로 이루어진 생명의 본원적인 생성 이치에 

맞도록 생활을 꾸려가는 것이다. 육체적인 측면의 

精, 에너지적인 기운 순환의 氣, 정신사유 활동을 포

함하는 영혼의 측면인 神, 이 세가지 三寶로 구성된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생명현상을 營爲하는 것이다. 

養生은 자연의 삶과 죽음의 순환 이치를 알고서, 全

一的으로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자연의 이

치에 맞도록 생활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건강 수명의 

연장만이 아니라, 相對性으로 순환하여 변화하는 세

상 이치를 살피면서 생활을 즐기는 것이며13), 人生

의 目的은 우리 자신이 宇宙 自然의 主人公임을 알고

서 살아가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이런 공부

를 동북아시아에서는 명상 修行이라고 한다. 한의학

적인 명상과 양생도 바로 이런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하나의 方便이다. 더구나 한의학의 명상과 

양생은 육체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의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노선의 명상과 양생에 비

하여 그 우수성이 있다14).  

12) 현대 한국사회에서 흔히들 氣, 정신, 마음을 산업적으로 

외치는 영리 기업체들이 일정기간 동안에 명상을 통하여 

다소간의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느끼는 ‘생각으로서의 편

안함’을 마치 명상의 목적인 듯이 주장하고 있으며, 또는 

미국과 유럽 등의 단계별 등급별 명상 기법을 역수입하여 

‘명상을 통한 마음의 행복’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

적인 모습 놀이에 떨어져서 中道의 修行을 벗어난 큰 잘못

을 범하는 邪道의 길이 분명하다. 한의학의 명상 수행이 이

를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     

13) 養生은 건강 장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 慾望에 

굴복하여 心身을 망치는 것을 극복하여, 자연의 순환이치

에 맞도록 心身을 자유롭게 잘 굴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妄心이 없는 ‘無心’하게 상대적인 差別相의 세계를 살아가

는 것이 養生이라고 할 수 있다.  

14) 역사적으로 한의학을 연구하는 많은 의사들이 명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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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韓醫學의 명상과 儒佛仙 文化 

  韓醫學의 명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儒佛仙의 관

련 내용을 아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준다. 역사적으로 

한의학은 동북아시아의 유불선 문화와 그 궤적을 같

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이 현대 물질 과학

문명의 결과물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

럼, 한의학도 동양 유불선 정신문화의 결과물로서 다

양한 혜택을 받았다. 한의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명상과 양생의 이치와 技法들도 모두 동양의 유불선 

문화에서 유래하였다. 

  한의학의 기본 이론을 완성한 黃帝內經은 동

북아시아의 道敎의 철학과 정신을 바탕으로 펼쳐지

고 있어서, 한의학은 도교와 더불어 시작하였고 발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도교의 명상과 양생의 

이치와 방법이 한의학의 명상과 양생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며, 허준 선생님의 東醫寶鑑도 또한 

도교의 이론을 바탕으로 編纂된 것이다. 吐納法, 還

丹修鍊法 등의 호흡법과 氣功運動, 음식 양생법, 자

연순환론 등이 모두 도가의 명상 수행과 양생 이론에

서 유래된 도가 한의학이다. 東醫寶鑑에서는 이런 

내용을 중시하여, 이론적인 기틀을 마련하였기에15), 

책의 序頭인 身形篇에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정

도이다.  

  동북아시아의 도가는 몸을 바탕으로 하여 마음

을 관찰하고 제어하는 방편을 사용하므로, 이의 영향

으로 유래한 한의학도 마찬가지로 몸을 기본으로하

여 마음을 관찰하고 제어하는 양생과 명상법을 중시

하고 있다16). 인체 三寶인 精氣神에서, 精을 바탕으

을 실천하였다. 이는 章楠선생이 冊名을 醫門棒喝이라고 

할 정도로, 의료생활과 명상 수행이 매우 밀접하였다. 책명

의 棒(방)은 방망이, 喝(할)은 고함으로서, 잡념 망상을 一

擧에 사라지게 하는 뛰어난 스승의 수행 교육 방법이다. 棒

喝이란 말을 冊名으로 사용할 정도로, 한의학과 명상 수행

의 밀접한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역사적인 자료 

외에, 한의학의 명상 수행은 육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

는 養生과 함께 하므로, 21c 사회 생활에서의 참된 명상 

수행론이 될 수 있다.  

15) 김경철. 전신형태진단. 부산. 대진출판사. 2005. p.10.

16) 중국, 한국 등의 동북아시아 道家 修行은 육체를 기본으로 

하여 精神과 虛空性을 志向하여 나아가는 특성이 있다. 이

것이 타 지역의 수련법과 차이가 나는 것이기도 하다. (김

용재 편저. 화타오금희입문. 서울. 밝은 빛. 2011. 

로 氣를, 氣를 바탕으로 神을, 神을 바탕으로 虛空性

인 自性에 合一하는 것이다.

  東醫寶鑑에서는 또한 佛家의 명상과 양생 이

치가 서술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자체적으로 발

생한 道家와는 다르게, 인도에서 수입된 불교는 몸을 

바탕으로 하여 마음으로 나아가는 도교와는 달리, 곧

바로 마음을 중시하는 명상과 양생의 방편을 펼치고 

있다. 이를 精氣神論으로 풀이하면, 神 중심으로 直

入하는 방법인 것이다17). 특히 달마대사 이후의 大

乘佛敎에서 유래하여, 일반적으로 도교와 융합하여 

발전하였다고 말하기도 하는 禪佛敎가 그러하다. 역

사적 변천사가 어떤 평가를 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佛家의 명상과 양생은 지대하게 동북아시아의 문화

를 주도하였다. 이런 사회적인 影響下에서 한의학의 

명상과 양생도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명

상의 이치와 방편에서 불가적인 내용이 매우 폭이 깊

고 내용이 풍부하다. 유가와 도가의 명상과 양생은 

비록 절대적인 無를 주장하면서도, 물질적인 모습의 

상대적인 차원에서 그 聖果를 탐하고 있지만, 禪佛敎

의 대승불교적인 내용은 상대적인 모습 놀이를 벗어

나서 절대적인 自性의 자리를 휘어잡고서, 다시금 상

대적인 모습 놀이를 잘 하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명상 수행중인 修行者는 비록 大乘의 凡

夫가 되더라도, 모습 놀이에 떨어지는 小乘의 聖果를 

탐하지 않아야 한다18).

pp.28-32.)

17) 김은 精氣神의 단계적인 수순을 밟아가는 단전호흡과 그 

단계를 넘어 直入하는 話頭 參禪의 이론과 방법적인 차이

를 논하고 있다.(김경철. 단전호흡과 화두참선의 원리에 관

한 정기신론적인 비교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996. 2(2).p.103.) 

18) 儒家 道家가 비록 道를 논하고 있지만, 神通術 같은 道術, 

하늘 나라로의 탄생, 玉皇上帝, 福德 등의 모습적인 聖果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으며, 소승불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自性을 확연히 터득하여 모습을 자유롭게 굴리는 대

승의 참 맛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대승불교인 화두 참선의 명상 수행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

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물질적인 모습에 昧하지 않는 대승 

수행을 東醫寶鑑 內景篇의 虛心合道에서 “忘形以養氣 

忘氣以養神 忘神以養虛 只此忘之一字 則是無物也 本來無

一物 何處有塵埃”라 하였으며, 人心合天機에서 “以道觀心 

心卽道也 以心貫道 道卽心也 是心也 非人心之心 乃天心之

心也”라고 說하고 있지만, 이를 물질적인 모습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서, 그 동안 韓醫界는 이에 집중하지 못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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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古代 동북아시아에서 儒家는 직접적인 한

의학의 명상과 양생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

다. 道家가 자연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인간 생명에 

대비하여 적용한 반면에, 유가의 관심은 주로 인간 

사회생활의 규범을 탐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래도 한의학의 다양한 내용에서 유가적인 영향을 많

이 받은 부분이 바로 명상과 양생이다. 그 이유는 인

간의 정신적인 측면의 관찰과 제어 기술은 유가적인 

관점에서 뛰어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교적인 이치로 만들어진 한의학이 구체적

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東武 李濟馬 선생의 四象體質

論이다. 사상체질 의학이 한국에서 탄생한 것은 유교 

성리학의 기초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19). 고대 동북

아시아에서 儒醫라고 하여, 유가 철학과 정신을 바탕

으로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부류가 있었지만, 이는 사

회적인 신분이 선비 등의 사대부라는 것으로서20), 

유가 철학의 바탕으로 의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유교 철학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유

가 한의학을 창시한 분은 東武 李濟馬이며, 그의 저

술인 東醫壽世保元에서 완성된 것이다21). 그래서 

사상체질 의학이 제일로 중시하는 것은 약, 침 등의 

의료 기술이 아니고, 정신적인 儒敎 修養인 명상과 

양생이다. 이런 점은 東武 李濟馬 先生의 여러 주장

에서 쉽게 알 수 있다. 

  四象的으로 偏重된 기운의 흐름이 五臟 大小의 

偏差性을 발현하고, 이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의 4 타입의 체질을 이루고, 

性情으로도 鄙薄貪懦의 4가지 타입을 이루는 것이

다. 바로 性情의 버릇이 어떤 패턴으로 작용하여, 인

체 기운의 작용의 차이성을 만들고, 그 결과로 形象

的인 사상체질을 구성하는 것이다22). 여기서 체질 

있다.  

19) 李氏 朝鮮 500년의 유교 성리학의 논쟁과 연구를 바탕으

로 하고, 이의 극복을 통하여, 동무의 사상체질론이 탄생하

게 되었다.  

20) 醫學入門 등에 보면, 名醫로서 儒醫가 등장하나, 이는 

사회적인 신분이 유학자라는 것이며, 유학을 바탕으로하는 

한의학의 이론을 펼치는 점을 말한다고 보기엔 많이 부족

한 면이 있다.  

21) 송일병. 동의보감과 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의학정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 16(3). pp.1-7.

형성의 가장 중요한 因子는 바로 性情의 작용이며, 

이로 인한 生體 氣의 흐름에 따른 五臟의 偏重性을 

일으키고, 이런 五臟의 大小 强弱에 따라서 先天的인 

不變의 四象體質의 差異性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

서 중요한 것은 性情의 작용과 氣의 흐름에 의한 五

臟의 大小를 언급하고 있으며, 六腑와 經絡의 大小 

强弱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

는 內經에서 이미 서술하고 있듯이, 五臟은 藏精氣而

不瀉하는 기능으로 生命의 主體的인 特性을 갖춘 臟

器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五臟은 우주 자연의 五行 

氣運을 人體에서 代辯하는 臟器로서 生命의 5대 特

徵的인 현상을 발현하는 主體가 되는 것이므로, 先天 

不變의 體質的인 屬性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언급할 

수 있는 價値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六腑와 經絡은 

內經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듯이, 虛實이 交代하고 氣

運 循環의 現象的인 臟器로서, 五臟을 輔弼하는 존재

로서 先天 不變의 位相에는 부적합하며, 後天 可變의 

位相에 適合한 것이다23).    

  출생 이후에는 다시금 五臟의 大小 强弱에 따른 

生體 氣 흐름의 偏僻性이 逆으로 五臟의 대소 강약을 

後天的으로 또 다시 制限하여, 타고난 체질적인 편중

성을 더욱 편중하기 때문에24) 사상체질에 따른 특유

의 素證, 病證 등이 발현하는 것이다. 이런 선천적인 

五臟의 偏重性과 후천적인 深化 過程에 따른 사상체

질의 편벽성을 후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사상체

질 의학에서는 體質別 差別化된 명상과 양생을 주장

하고 있는 것이다. 東武선생은 고대 동북아시아의 일

반적 보편적인 수양의 내용을 사상체질 의학의 個體 

22) 김경철. 전신형태진단. 부산. 대진출판사. 2005. p 11.

23) 이런 內經의 분명한 관찰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천 

불변의 영역과 후천 가변의 영역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분석적인 연구 관찰의 입장이 부족한 것으로서, 한의계의 

발전에 장애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체질을 논하는 입장에

서는 반드시 선천 불변의 체질인가, 후천 가변의 체질 인가

를 밝히고 논의하는 입장이 필요하다. 근자에 팔체질, 16형

상 체질 등의 학파의 우수한 임상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서술이 그릇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24) 이처럼 생체 기의 흐름은 선천과 후천에서 겹쳐서 작용하

며, 이 선천과 후천의 중복적인 제약(편벽)은 더욱 병증 발

현, 취미, 버릇 등을 偏重 深化하므로, 이를 교정 극복하는 

명상 修行 등의 修養 敎育이 어려운 이유가 된다. 교육은 

바로 선천+후천의 한계성을 후천적인 가능성으로 노력하

여 극복하고자하는 점에서 그 위대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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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理病理적인 입장에서, 사상체질별로 개인의 差異

性을 인정하고 이의 극복을 위하여 후천적으로 실천 

가능한 고효율적인 명상과 양생의 방편을 주장한 것

이다25).   

3. 東醫寶鑑에서의 명상 수행

  동의보감에서의 명상 수행에 대한 내용은 전

체적인 의학 이론 체계의 기틀이 되므로, 첫 번째 篇

인 身形篇에 집중해서 나타난다. 保養精氣神에서 有

는 無에서 생겨나고, 肉體는 神이 있어야 存在할 수 

있으며, 生은 精氣神이 하나인 상태이고, 죽으면 서

로 흩어지는 것이 자연스런 理致라고 보고 있다. 여

기서 말하는 有가 나오는 無는 상대적인 無가 아니

다. 어떤 것이 있다는 有에 대하여 어떤 것이 없다는 

無가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 有에 상대한 無라면, 이 

無는 有가 있어서 나온 것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無는 말하자면, ‘절대적인 無’이다. 이 절대적

인 無에서 상대적인 有와 無라고 할 수 있는 모습적

인 상태가 나오는 것이다26). 자연의 이치가 이러하

듯이, 사람도 모습의 상대적인 肉體가 절대인 神이 

있어야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精氣神의 합

일이 生이며, 흩어지면 死로 보는 것이다. 바로 一氣

의 聚散으로 生死를 보는 것으로 동북아시아 儒佛仙

의 生命觀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神明이 生化의 根本이며, 精氣가 萬物의 

本體라고 여겨서 精氣神의 保養을 통한 “精氣神 合

一”이 生命의 核心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이는 內經 

以來의 韓醫學에서 말하고 있는 生命體 構成要素로

서의 精氣神 合一의 “物心兩面으로 觀察되는 全一的

25) 玄谷 尹吉榮 선생님이 일찍이 糾明한 것처럼, 한의학의 

辨證施治가 一般體質論임에 비하여, 사상체질론은 類型體

質論으로서, 동양의 일반적인 修養論에 비하여, 개인의 特

殊性을 더욱 감안하여 연구개발한 고효율적인 修養論이다.

26) 이 절대의 無에 대하여 고대로부터 말들이 많다. 노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그리고 소승과 대승불교에서, 이씨 조선

의 유가 선비들이, 선종과 교종 수행자들까지 많은 논란을 

하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논쟁은 오직 진실로 

명상 수행을 하는 수행자만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체득

할 수 있는 것이다. 입으로 말만 하거나, 머리로만 인식하

는 부류는 절대 접근 금지인 것이다. 제대로 수행한 자라면, 

절대의 무가 바로 청정한 우리네의 자성 자리라는 것을 금

시에 눈치챘을 것이다.         

인 生命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명상 修行에서의 

精氣神의 구체적인 구현은 背有三關에서의 精氣의 

通路를 원활하게 하는 신체적인 자세를 취함으로

써27) 가능하며, 여기서의 無와 神에 대한 명확한 理

解와 信念은 오직 명상 수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루

어지며, 단지 머리로만 행하는 인식으로는 접근 자체

가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의학 학습

에 그 구체적인 방편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명상 수

행이 필요하게 된다.   

  論上古天眞에서. 恬憺虛無하면 眞氣가 생겨서 精

神이 잘 지켜져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志閑而少慾, 心安而不懼, 形勞而不倦하여 氣 순환이 

순조롭고 뜻한 바를 만족하는 素朴한 생활을 말하고 

있다. 이는 바로 생명의 본질 자리에서 이를 놓치지 

않고, 사회 생활에서 물질의 모습적인 경계에 떨어지

지 않고 모습을 잘 쓰는 명상 수행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인 모습의 생활에 굴복하지 않

고, 主人公인 淸淨 自性이 물질적인 육체와 모습을 

잘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頓悟入

道要門論에서 말하는 “絶學無爲閑道人, 不除妄想不

求眞”에 比肩하는 상태로도 볼 수 있다28). 上古 天眞

의 恬憺虛無한 本體 자리를 알고서, 志閑而少慾, 心

安而不懼, 形勞而不倦하는 생활속의 用 도리를 말하

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흔히들 여기서의 上古를 시간적으로 먼 

고대로 말하며, 天眞을 고대 사람들의 자연친화적인 

생활에서의 순수함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으나, 

명상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 上古天眞은 우리 自

27) 背有三關에 대한 견해는 華陀五禽戱 같은 導引 기공운동

을 꾸준히 수련하는 것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精氣 통로

의 체험과 더불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수련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실천적인 修行을 통한 터득하

는 연구 학습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양의 窮理 盡性의 학

습법 중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궁리의 학문만 연구하는 

현 한의계의 교육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導引을 포

함한 명상 수행의 실천적인 교육이 보완되어야 진정으로 

제대로 된 한의사가 양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28) 馬祖의 제자인 大珠 혜해 스님이 저술한 頓悟入道要問論

은 話頭參禪의 유명한 저술이다. 淸淨 自性을 터득한 이는 

妄想의 除去, 眞理에의 推究 등을 渴望하지 않는, 그 뜻이 

閑暇하여 소박한 상태로 생활를 영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경과 동의보감에서 주장하는 恬憺虛無한 本然의 자

세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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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의 本體 자리를 나타내 보인 것으로서, 바로 우리

가 늘상 가지고 있어서 늘상 활용하는 절대적인 上古 

天眞인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찌 恬憺虛無

가 되겠는가? 古代라 하여, 자연친화적이라고 하여, 

막연한 형식논리로 그냥 恬憺虛無가 되겠는가. 고대

의 생활도, 자연친화적인 삶도 煩惱와 苦悶은 있게 

마련인 것이다. 단지 고민과 번뇌의 양상이 우리 현

대인과는 패턴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恬憺虛無의 상태는 主體的인 스스로의 문제라

는 것이며, 이런 主人公的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반드

시 上古天眞을 터득해야 하는 것이다. 佛家에서도 옛

부처라고 하여29), 우리의 淸淨光明한 恬憺虛無의 性

을 말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以道療病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미리 병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神醫라고 하며, 병의 치료에

도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반드시 그 마음을 

바로 잡으려고 수양하는 방법에 의지하여 쓸 데 없는 

妄想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治於

未病之先者가 바로 治心, 修養이 되는 것이다. 여기

서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마음은 작용으로서

의 마음이다. 內經 靈樞에서 말하는 “所以任物者 謂

之心”30)으로서의 마음으로, 이는 모습, 물질, 대상, 

사건 등의 자극에 대하여 精神 思惟活動의 基層部가 

되는31) 精神魂魄이 반응하여 나타나는 作用處로서의 

마음이다. 그런데 명상 수행에서의 마음은 이런 作用

處로서의 마음에 대한 本體로서의 마음을 말하는 것

이다. 이 本體로서의 마음을 알고, 치료에 임하는 것

이 바로 以道療病의 神醫이다. 病의 根源은 하나이므

로 어떤 것도 마음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여, 질병의 발생과 치료에서 마음의 조절을 중시하

여 말하고 있는데, 이는 유마경의 借病說法과32) 같

29) 禪詩 “옛부처도 드러내지 못해거늘, 가섭이 전할손가”에

서, 옛부처는 바로 청정광명하여 염담허무한 상고천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0)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1. p.68.

31) 현곡 윤길영 선생님은 영추의 이 부분에서의 所以任物者 

謂之心 이전의 精神魂魄의 내용을 ‘정신의 기층부를 구성

하는 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 연

구. 서울. 성보사. 1983. p33.)

32) 세속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居士도 得道할 수 있음을 설법

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虛心合道에서는, 사람이 無心則合道하고 有心則

道違하다하여, 慾心과 妄想이 없는 無心이 道에 附合

하며, 執着하여 有心하면 道와는 어긋나는 것을 말하

고 있다. 여기서 虛心을 虛無한 마음으로 여겨서, 생

명 현상과 사회생활을 의미없는 無價値의 것으로 그

릇되게 알고서 인생을 낭비하면 안된다. 또한 無心을 

마음이 없다거나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誤認하면 안

된다. 만약 마음이 없다거나,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다면, 죽은 나무덩이나 바위와 다를 것이 없다. 이 虛

心, 無心은 썩은 나무 둥치같은 無情物이 되라는 것

이 아니라, 온갖 境界에 물들어서 雜念과 妄想으로 

들뜨고 헐떡이는 마음을 가라앉혀, 밝고 고요하여 惺

惺寂寂한 마음을 유지하여, 온갖 경계와 더불어 하

되, 항상 自在로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다. 어떤 모습에 執着하여 邊見에 떨어지면, 이것이 

有心으로 道와는 멀어지는 것이 된다.

  이러한 無는 모든 현상을 포괄하여 남김이 없고, 

만물을 발생시켜도 고갈하지 않는다고 하여, 세상의 

모든 모습적인 상대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근거로서 절

대성의 無와 道를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런 無의 

이치를 알려면 修鍊하여야 하고, 이런 修鍊의 요령은 

바로 精神의 執中이라고 하여, 명상 修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명상 수행은 실천하는 공부로

서, 체득하여 실행하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이 있겠는가”라고 

자문하면서, 청정한 자성의 텅빈 虛空性을 기르는 명

상 수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禪佛敎에서 말하고 

있는, “本來無一物”의 話頭와 같은 脈絡으로 불교의 

명상 수행내용이 한의학에 끼친 영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온갖 것이 나오는 본체를 

말하는 “無一物의 淸淨 自性”을 터득하는 것이 명상 

수행인데, 이는 글과 말로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

으며33), 명상 수행을 통한 體驗으로서만이 가능한 

하고 있는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질병을 빙자하여 석가

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등에게 大乘의 修行이 어떠한가

를, 그리고 일체가 주인공인 本然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

을 長廣舌로 說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以道療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33) 화두참선의 禪佛敎에서 本然의 淸淨自性엔 한 물건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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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人心合天機에서, 心卽道와 道卽心을 말하고 있

다. 우리의 마음이 道라는 것인데, 여기서의 마음은 

人心之心이 아니고, 바로 天心之心을 말하고 있다. 

이 心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일어나는 雜念 妄想으로서의 人心이 아니라, 淸淨光

明한 本然의 天心을 말하고 있다34). 바로 이 天心을 

아는 것이 道를 통하는 것이며, 醫師는 바로 이런 명

상 수행의 工夫로서 환자를 치료해야 바른 의사가 되

는 것이다. 이어서 또한 우리 자신의 本體인 虛空性

과 宇宙 虛空을 동일선에서 취급하는 동북아시아 정

신문화의 기틀을 바탕으로35) 宇宙 自然을 관찰하는 

道家論的인 醫學의 입장에서, 運氣論으로 연계하여 

인간의 天心을 우주 虛空의 중심인 北極에 比肩하는 

설명 자세를 취하고 있다36). 

  이런 道心과 天心에 대한 견해는 道家와 佛家를 

함께 아울러 발전하였다고 하는37) 禪佛敎의 입장과 

으며, 한 물건도 없는 그곳에서 세상의 온갖 물건이 모두 

나온다고 한다. 이런 논지는 말과 글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

니라, 명상 수행을 통한 실천적인 체험을 통해서만이 가능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虛心合道를 이루기위한, 실천적인 

명상 수행이 한의학의 연구방법과 교육에서 절대적으로 중

요하다.   

34) 흔히들 마음하면, 작용으로서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가

령 失戀당한 친구에게 “니 마음 내가 안다”고 하는 그런 

類의 마음은 작용으로의 마음이며, 本然 本體의 마음이 아

니다. 여기서의 天心은 바로 本然 本體의 마음을 말하는 것

이다. 본연 본체의 마음을 터득하여, 작용으로의 마음이 모

습의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않고, 자유자재롭게 굴리는 것이 

바로 명상 수행이다.    

35) 백봉 김기추의 금강영 강송에서 나타나듯이, 동북아시아 

명상 수행의 정신문화에서는, 한없이 큰 우주 허공의 공간

성, 시간성을 우리 자신의 本體인 자성 자리와 동일하게 다

루어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김기추. 金剛經講論. 서울. 보

림선원. 1986. pp.58-60.)  

36) 내경 운기편에서 주장하는 五氣經天化運說의 궁극적인 

이치도, 체득을 통하여 알게되는 우주 공간에서의 현상에 

대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이

치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37) 역사적으로 달마 이래로 중국에서 선불교가 보급되면서, 

초기에 번역 용어, 선승들의 처세하는 양상 등을 서술하면

서 그 당시에 이미 보급된 도교적인 차원으로 수용했던 것

을 두고서, 불교와 도교의 융합 문화로 여기는 것이다. 그

러나 내용적으로 말하면, 선불교는 석가모니 이래로 전해

진 頓悟의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맥락으로 봐야 

할 것 이다.  

동일하다. 中國 禪師중의 한 분인 馬祖大師가 “心卽

佛”, “佛卽心”, “心卽道”, “道則心”으로 마음과 부처

와 道는 하나임을 闡明하는 자세와 통하는데38), 여

기서의 마음도 바로 本然의 天心이며, 淸淨光明한 純

一한 性品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背有三關은 玉枕關 轆轤關 尾閭關으

로 구성되어, 精氣의 升降往來之道路로서의 명상 수

행 자세에서의 기운 순환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

고 있다. 東醫寶鑑의 腦後, 夾脊 水火之際의 부위 

표현으로 살펴보면, 玉枕關은 경추 1, 2번에, 轆轤關

은 흉추 3,4번에, 尾閭關은 선골부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인체 精氣 循環의 核心 通路이면서 동시에 실

제 氣功運動 수련에서 氣 순환이 어려운 세 부위를 

지칭한 것으로 알 수 있다39). 따라서 背後三關은 기

공운동 수련의 기본이면서, 동시에 도달해야할 목표

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동의보감에서 背後三關을 

身形篇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육체적인 基盤

을 重視하는 도인 기공운동 의 道家的인 입장에서 인

체를 관찰하는 태도를 잘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

다. 

  이런 명상 수행 자세에서 水升火降의 惺惺寂寂

한 상태가 나타나며40), 精氣 순환의 신체적인 증거

로서 唾液 分泌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東醫

寶鑑의 還丹內煉法에서는 이를 金液, 金水 또는 神水

라고 하였으며, 이 神水 타액이 가득 고여 있는 상태

를 비유하여 華池라고 하여, 丹田으로 귀속하는 肺液

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以肺液還于丹田 故

38) 마음이 부처라고 주장한 것이다. 물질 모습으로서의 부처

가 아니라, 본연의 청정한 자성자리를 부처라고 한다. 그리

고 이런 것을 기억해서 마음이 부처라고 할 弊端을 없애기 

위하여, 또 다시 禪師들은 ‘마음이 부처가 아니다’라고 하

였다. 이는 ‘’생각으로의 모습‘을 막는 방안으로 이해해야 

한다.   

39) 실제 기공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화타오금

희, 태극권 등의 동작이 배후삼관의 打通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게되며, 동시에 그 어려움도 알게 된

다.

40) 명상 수행의 상태는 수화승강이 제대로 되어, 정신이 맑으

면서 동시에 마음이 고요한 성성적적한 상태를 이루며, 이 

경우에 신체적인 증거로 침 분비가 원활하게 된다.(김경철, 

이용태. 수화승강론적인 입장에서 살펴본 번뇌와 무기에 

대한 접근.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 17(6). 

pp.1356-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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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金液還丹”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정도이다41). 여기

서 중요한 것은 肺液으로 표현한 부분으로 이는 코로 

호흡한 공기가 液化되는 反應 作用을 중심으로 말하

는 것으로서, 단순한 액체로서의 타액만 언급하는 것

은 아닌 것이다. 이는 이미 內經에서 인체 생명현상 

유지 경로와 방안으로서, 陰으로 水穀 代謝의 바탕이 

되는 입을 통한 음식 섭취와 陽으로 呼吸氣液의 통로

가 되는 코로의 大氣 呼吸을 논의하고 있는 대목에

서42), 口鼻를 통하여 人體가 宇宙 自然의 기운을 받

아들이는 生體 氣化 作用의 陰陽論的인 內容으로 잘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체와 우주 자연의 기운의 

순환경로 양식과 방안에 대한 內經의 升降出入論

을43) 體質別로 差別化하여 硏究한 東武 李濟馬 선생

님이 水穀代謝에 상대하는 氣液代謝 부분에서 “呼吸

氣液之門戶”로서 肝肺를 언급하는 대목에서도44) 마

찬가지로 肺液이 氣化 作用의 생리적인 特性을 반영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 內煉之法은 心火를 下降하여 入于丹

田하는 것으로서 잠시 했다가 지나칠 공부가 아니고 

평생을 두고서 수련해야 할 공부로서45) 주장하고 있

다. 명상 수행을 통한 還丹內煉은 자연스럽게 水升火

降이 되고, 그 육체적인 증거로서 唾液이 分泌되며, 

41) 실제로 기공운동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명상 수행을 실행

하면, 타액의 분비를 경험하게 된다. 이 타액분비에 대한 

내용은 거의 모든 道家 수행 저서에 언급되고 있다.  

42) 素問 六節藏象論에서 五氣入鼻와 五味入口의 과정으로 

음식 섭취와 대기 호흡의 기본 통로를 논하고 있다. 

43) 내경은 여러 편에서 인체의 기운 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진대사 방식을 升降出入論으로 설명하고 있다. (寇华胜 
編著. 中醫升降學. 江西省.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2. 

pp.7-9.)   

44) 동무 이제마 선생님은 수곡 대사를 脾腎이 담당하고, 肝肺

가 氣液 대사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내경의 수곡 기액 대사

를 연구 발전하였다. 東醫壽世保元 太陽人篇에“氣液이 

呼於胃脘而肺衛之하며, 吸於小腸而肝衛之하니, 肺肝者 呼

吸氣液之門戶”라고 하였다. (이제마 원저. 신홍일 주해. 동

의수세보원주해(하).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1184.)

45) 명상 수행은 평생해야할 공부이다. 설사 사회생활에서 온

갖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적인 공

부이다. 간혹 평생 공부하여도 결과가 없다고 빈정대거나 

힐난하는 부류가 있는데, 이런 못난 부류에게 현혹되어 공

부를 단절하면 안된다. 인간으로 태어나 반드시 죽을 때까

지 끊임없이 해야할 공부는 오직 頓悟를 위한 명상 수행 

공부인 것이다. 

이를 삼켜서 丹田으로 내려가 精氣를 기르게 되어, 

수행이 進展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東北아시아의 儒佛仙 文化에 근거를 두

고, 발전한 한의학적인 명상 수행의 목표와 내용적인 

측면을 東醫寶鑑이 여러 면으로 그 입장을 명료하

게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東醫寶鑑의 이런 명

상 수행에 대한 입장은 韓醫學的인 기초 이론이 되면

서, 동시에 기공운동 등의 수련법과 精神醫學的인 側

面에서의 活用도 가능하다. 산업화와 정보화로 인한 

인간 육체와 정신의 疲弊와 多樣한 社會的인 問題 解

決을 위한 명상 수행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시점에

서, 동의보감을 기본으로 하는 한의학적인 명상 수행

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結論 

  物心兩面으로 나타나는 인간 생명체의 생명현상

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학은 몸과 마음에 관한 본질을 

공부하는 명상 수행을 중시하고 있다. 명상 수행은 

淸淨光明한 自性 자리를 나타내보는 工夫로서 인생

의 참된 의미를 알고서 실천하는 것이다. 한의학은 

동북아시아의 유불선 문화의 결과물로서 다양한 혜

택을 받았으며, 한의학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명상

과 양생의 이치와 기술들도 모두 유불선 문화에서 유

래하였다.

  東醫寶鑑은 이런 유불선 문화를 바탕으로 여

러 측면에서 명상 수행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

하고 있는데, 東醫寶鑑의 명상 수행에 대한 입장은 

韓醫學的인 기초이론이 되면서, 동시에 다양한 側面

에서의 活用도 가능하다. 한의학의 명상과 양생은 동

북아시아의 전통의학과 철학의 여러 경전에서 비롯

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명상 수행을 

통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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